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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1

각 언론사 사회부

담당 이은미 팀장 

제    목 성완종 리스트 남은 인에 대해 검찰 수사 집중해야

총 쪽

성완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마

무리 짓고 이번 주 중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인터뷰

와 메모내용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고 진실을 언급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고 

성 전 회장이 불법자금을 제공했다고 지목한 다른 이들에 대한 진술도 사실이라고 볼 여

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검찰은 홍문종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

과 김기춘 박근혜 대통령 전 비서실장 등 고 성 전 회장이 언급한 인에 대한 수사도 철

저히 진행해야 한다

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도지사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년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

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더욱이 수사범위를 특별

사면으로 확대하고 있어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이 이 전 

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하고 남은 수사를 흐지부지 덮으려 하거나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사

건을 확대해서 수사의 핵심을 흐린다면 살아있는 권력은 봐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

다 이번 수사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을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


